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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말의 여러 의병장 중에서 이강년李康秊, 1858~1908만큼 자료가 풍성한 경우는 드물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일기를 남겼고,1） 그에게는 문헌을 다룰 줄 아는 동지들이 있었다. 
그의 활동은 『창의사실기倡義事實記』로 정리되었고, 그의 활동상은 날짜별로 파악하는 것
이 거의 가능할 만큼 자세히 알려져 있다.2） 자료들도 제법 검토된 편이다.3）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전선을 달렸던 이들이라기보다, 그들을 지원했던 선비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선비들은 군대의 일에 대하여 대체로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의병의 
대의나 명분 등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이들이었다. 따라서 의병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
고 운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미약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강년이 남긴 「속오작대도束伍作隊圖」는 흥미로운 자료다. 거기에는 구체

1） 『창의사실기』에서는 ‘공의 일기를 보라’[見公日記]라고 근거를 밝힌 부분이 많다.
2）  『창의사실기』는 국역이 이뤄졌고, 전기도 나왔다. 구완회, 『국역창의사실기』(다운샘, 2014); 구완회, 『영원

한 의병장 이강년』(지식산업사, 2015) 등. 
3） 구완회, 「이강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천의병의 종합적 이해』, 1996.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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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병사들의 조직과 명령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의
병 항쟁기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4） 의병 지도자가 남긴 유품
인 ‘속오작대도’는 대체로 의병 조직, 운용에 관한 자료로 여겨졌다. 나아가 이강년이 창
안한 병법으로 여겨지고, 실제 의병 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여겨졌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이를 중시한 운강이강년기념관에서도 마찬가지다.5） 근
년에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를 주목했고,6） 이강년의 고향인 문경에
서는 이를 토대로 의병행렬을 재현하기도 했다.7） 그리하여 재래식 무기인 창검을 중심으
로 무장한 농민 출신의 의병 모습을 상상하게까지 했다. 

그러나 ‘병법’이란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다.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이강년의 속오작
대도에 나타난 여러 측면을 전통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뤄진 적이 없다. 물론 의병 전쟁의 현장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었는가에 관
련한 검토도 행해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이강년의 속오작대도가 전통의 병법, 또는 병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
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의 병서를 집대성한, 숙종 때쯤 편찬된 것으로 보이
는 『병학지남兵學指南』과 비교하려고 한다.8） 비교를 통해 속오작대도가 어떤 성격의 자료
인지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원리가 의병부대의 편성 및 운용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도 점검하려 한다. 

4）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집문당, 1997), 367쪽 각주 116번. 
5）  이 자료에 대하여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는 ‘이강년이 일본과의 의병 전투를 전개했을 당시 의병부대의 진

법(陳法) 전개 및 작전에 활용한 도해도’라고 소개했다.
6）  KBS 다큐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2016.8.15.)에서는 속오작대도를 의병부대편성표, 나아가 지금의 분대 · 

소대 · 중대 · 대대 등으로 이뤄진 군사 편성 조직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7）  제66회 문경시민체육대회(2017.10.12.)에서 ‘속오작대도 재현 행사’를 했다. 영상은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백두현, 「『병학지남』 이판본의 연대 고증과 계통 연구」, 『국어사연구』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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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의 편의상 속오작대도를 우리 말로 다시 옮기고,9）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설명한 뒤에 의병 활동의 양상과 비교하려고 한다. 

Ⅱ.   전통 병학의 맥락에서 본 속오작대도 해설 

(『병학지남』과의 비교) 

속오작대도는 부대의 편성과 대형隊形을 표현한 그림 부분과 행군과 부대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군호軍號를 설명한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을 17개A~Q 단락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번역과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다.  

 

<그림 1> 속오작대도

9）  ‘속오작대도’는 문경문화원의 의뢰로 처음 번역되었다(오현진 역). 이번에 빠뜨리거나 잘못된 부분을 역사
적 맥락에 맞도록 바로잡아 다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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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束伍作隊圖

只以一司五哨爲例

每哨員旗總隊長

火兵一百十二名

一司五哨合五百六十一名

국역

속오작대도: 단지 1사司가 5초哨인 경우를 예로 든 것임.

각 초의 인원 수는 기총旗總·대장隊長·화병火兵까지 112명이고, 1사는 5초이며 561명이다. 

해설

여기서 설명하는 편제는 1사의 병력이 5초일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1사의 규모는 5
초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이하 속오작대도가 제시하는 편제에 관한 것들은 
모두 임진왜란 중에 조선이 받아들인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가 제시하는 기준
을 따랐다. 

기효신서에서 구사된 병법은 명나라 남쪽 해안가에 출몰하는 왜구를 토벌하기 위하여 
군사 일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을 조직한 데서 출발했다. 이를 남병南兵의 전술을 집대
성이니,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완성판이니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군은 임진왜란 때 평
양성 전투에서 위력을 보여준 명나라 남병의 전술을 담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받아들
여 기병 중심의 전술을 버리고 보병 중심의 전술을 택했다. 『기효신서』는 비전문적 군인
인 농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한 원앙진鴛鴦陣 형태의 대隊를 기초로 했는데, 이
는 10명의 전투원과 이들을 이끄는 대장, 그리고 화병 1명으로 구성했다. 

1사의 병력이 561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B> 부분에 나타난 편제와 관련하여 이해
해야 한다. 『기효신서』에서는 화병 1명과 전투원 10명, 대장 1명으로 이뤄지는 대隊를 전
투의 기초 단위로 삼고, 3대를 1기旗로, 3기를 1초로, 5초를 1사로 5사司를 1군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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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도록 했다.10） 따라서 1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12명, 3개의 대가 합친 기旗는 36명12×3

에 기총 1명을 포함하여 37명으로 구성된다. 3기가 모여 초를 이루므로 초는 111명에 초
장哨長까지 합치면 112명이 된다. 5초는 560명112×5에 지휘관 1명을 합쳐 561명이 된다
는 말이다. 

이런 방식의 보병 편제는 곧 임란 중에 수용되었다. 전쟁 때 도체찰사都體察使, 또는 경
기 · 황해 · 평안 · 함경도 등 4도체찰사四道體察使로 임명되어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섰던 유
성룡柳成龍은 일찍부터 이를 주목하여 제안했고,11） 1596년 1월에는 『기효신서』에 따라 화
병을 포함한 11명으로 1대를, 3대를 1기로, 3기를 1초로, 5초를 1사로, 5사를 1군영으로 
조직하는 조치가 있었다.12） 

이후 『기효신서』에 나타난 속오의 원리는 『병학지남』 등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병서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비들까지 포함한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예외 없
이 중앙 · 지방군에 소속되고, 속오의 원리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속오의 원리는 상식에 
가까웠다.  

예컨대, 홍대용1731~1883의 『담헌서』에는 곱셈을 가르치는 항목에서 속오의 제도와 관
련한 예제를 제시했다. 즉, ‘속오 75영 4사 3초 2기 1대가 있는데, 군인 한 명에 화약 6근 
6냥 7전 4푼씩을 지급한다고 하면 화약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의 아래에는 ‘1대의 총쏘는 병사는 10명이고, 3대가 1기가 되고, 3기가 1초가 되고 5
초가 1사, 5사가 1영이다.’라고 부연되어 있다.13） 화병은 화약을 나눠주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도 알 수 있다.

결국, 속오의 편성 원리는 조선 후기를 통하여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웠다. 이강년은 무
과를 거친 전통적 군인이었고, 그에게는 반드시 익혀야 할 지식이었다. 그가 『속오작대
도』에서 남긴 속오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는 조선군이 익혔던 기본적 부대 편성을 말한다. 

10） 『기효신서』 권1, 속오.
11） 『서애선생연보』 권2, 만력 22년(1594) 겨울.
12） 『서애선생연보』 권2, 만력 24년(1596) 1월.
13） 『담헌서(외집)』 권4, 주해수용 내편 상, 乘法. 

470 운강이강년기념관 자료총서 1



< B >

每隊連人身五尺  

兩隊間留空十尺

每隊占地十五尺

국역	

각대의 병사는 5척 간격으로 늘어선다.

두 대 사이의 공간은 10척씩 남겨둔다.

각대는 15척의 땅을 차지한다.

 
해설	

여기서는 부대가 도열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했다. 병사들이 5척 간격으로 늘어서고, 
각대 사이를 10척씩 띄우게 되면 결국 각대는 15척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 부분은 
병서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병학지남』에서는 원앙진을 칠 때 진과 진 사이를 1
장丈씩 띄우라고 했다. 원앙진은 대隊를 뜻하므로 대 사이의 공간을 10척씩 띄우라는 말
과 같다. 그러나 병사 개개인의 거리를 5척으로 유지하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조선 건
국 초에 군권을 장악하였던 정도전鄭道傳이 남긴 진법에는 병사 간의 거리를 3보로 정했
다.14） 이는 속오작대도에 나오는 15척과 대체로 근사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흔히 말하
는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는’ 체조 대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본다. 

< C >	

그림	설명 

그림은 12명으로 이뤄지는 대, 3대로 이뤄지는 기, 3기로 이뤄지는 초, 5초로 이뤄지는 
사(司)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대를 이끄는 대장, 기를 이끄는 기총, 초를 이끄는 초장을 일
일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표시했다. 대는 1대, 2대, 3대로 구분하고, 기는 1기, 2기, 3기
로 나누며, 초는 전초, 좌초, 중초, 우초, 후초로 이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5초를 이끄는 

14） 『삼봉집』 권7, 진법, 결진십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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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휘관은 표시하지 않았다. ‘사’ 위에 ‘전영’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사 단위를 하나의 
군영으로 본 것이다.

원래는 전사 · 좌사 · 중사 · 우사 · 후사가 있고, 이를 지휘하는 영 단위도 전 · 좌 · 중 · 
우 · 후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인 편제이다. 조선시대에 사司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종
4품 무관직인 파총把摠이라고 일컬었고, 영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정3품 당상관인 영장營

將이었다. 파총이나 영장은 수령이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의 맨 오른쪽 끝에 적은 글
자는 불명확한데, 일단 ‘總六百六十一頭成十…’처럼 보인다. 여기서 ‘총 661명’이라는 말이 
의문인데, 1사의 병력은 위에서 보았듯이 총 561명이다. 따라서 ‘661’이란 숫자는 착오가 
아닌가 한다. 

< D >	

그림	설명

‘轉身回立圖전신회립도’라고 이름 붙은 도표이다. 병력을 움직이다 보면 방향 전환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한 대가 병력을 뒤로 돌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를 그
림으로 표시했다. 좌 · 우오의 앞에서 대를 이끌던 대장이 부대의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꿀 때 대장은 몸을 돌려 앞쪽으로 달려 나가고, 10명의 전투원은 자기 오를 유지하면서 
대장 뒤에 1 · 2 · 5 · 7 · 9와 2 · 4 · 6 · 8 ·10의 순서로 서게 된다. 대장이나 대원의 시각에
서 볼 때 좌 · 우오의 구성원만 바뀌는 것이다. 이때 5 · 6의 병사는 몸만 돌리면 되고, 화병

<그림 4> 일대전신향후도<그림 3> 전신회립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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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휘관은 표시하지 않았다. ‘사’ 위에 ‘전영’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사 단위를 하나의 
군영으로 본 것이다.

원래는 전사 · 좌사 · 중사 · 우사 · 후사가 있고, 이를 지휘하는 영 단위도 전 · 좌 · 중 · 
우 · 후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인 편제이다. 조선시대에 사司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종
4품 무관직인 파총把摠이라고 일컬었고, 영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정3품 당상관인 영장營

將이었다. 파총이나 영장은 수령이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의 맨 오른쪽 끝에 적은 글
자는 불명확한데, 일단 ‘總六百六十一頭成十…’처럼 보인다. 여기서 ‘총 661명’이라는 말이 
의문인데, 1사의 병력은 위에서 보았듯이 총 561명이다. 따라서 ‘661’이란 숫자는 착오가 
아닌가 한다. 

< D >	

그림	설명

‘轉身回立圖전신회립도’라고 이름 붙은 도표이다. 병력을 움직이다 보면 방향 전환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한 대가 병력을 뒤로 돌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를 그
림으로 표시했다. 좌 · 우오의 앞에서 대를 이끌던 대장이 부대의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꿀 때 대장은 몸을 돌려 앞쪽으로 달려 나가고, 10명의 전투원은 자기 오를 유지하면서 
대장 뒤에 1 · 2 · 5 · 7 · 9와 2 · 4 · 6 · 8 ·10의 순서로 서게 된다. 대장이나 대원의 시각에
서 볼 때 좌 · 우오의 구성원만 바뀌는 것이다. 이때 5 · 6의 병사는 몸만 돌리면 되고, 화병

<그림 4> 일대전신향후도<그림 3> 전신회립도(D)

은 다시 대열 끝으로 가서 자리 잡아, 결국 
처음에 취했던 대열의 대칭 상태로 위치를 
고수한다는 뜻이다. 이는 오伍를 단위로 
엄격한 연좌제를 끌어들였던 절강병법의 
원앙진에서도 강조했던 방식이다. (뒤에 

언급) 같은 그림인 ‘일대전신향후도一隊轉

身向後圖’는 『병학지남』에도 나타난다.15） 

< E >

그림	설명

B와 D를 보완하는 설명이다. 대장이 맨 앞에 
서고 뒤에 제1, 제3, 제5, 제7, 제9의 병사가 5척
의 거리를 두고 서고, 제2, 제4, 제6, 제8, 제10의 
병사가 역시 5척의 거리를 두며 좌 · 우오의 사
이도 마찬가지로 띄웠다. 두 대의 간격은 10척씩 
띄운다는 것도 그림으로 표시했다. 화병은 맨 뒤
에 위치시켰다. 

15） 『병학지남』 권3, 영진총도 상, 일대전신향후도. 

<그림 5> 대(隊)의 도열(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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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先以長繩一條 量尺而置標 畵其占地 然後主將自選各營司 必用志氣相合者 使坐于各營司置標處 

授各營司認旗 各營司姓名書于主將旗 然後使各營司 一時各選該司下五哨長 亦與該營司志氣相

孚者 各列坐于本司後置標處 五哨長姓名 列書于本司認旗 各授哨長旗(無旗則只置章) 

又使各哨長 一時各選本哨下三旗總 亦與本哨長誠意相孚之人 各列坐于本哨長後置標處 各授旗

總旗 三旗總姓名 亦列書于本哨長旗(無旗則亦置章而別) 

又使各旗總 一時各選本旗下各三隊長 坐于本旗總後 各書姓名于本旗總 

번역 
먼저 긴 새끼줄 한 가닥으로 측량을 하여 땅바닥에 표시를 하고, 군대가 차지할 자리를 그린

다. 그런 뒤에 주장主將은 각 영사營司를 뽑는데 반드시 뜻이 서로 맞는 사람으로 한다. 각 영사

를 표시한 곳에 자리 잡도록 하며, 각각의 영사에게 인기認旗를 주고, 각 영사의 성명을 주장主

將의 깃발에다 쓴다. 

그런 뒤에 각 영사가 동시에 각각의 사司 아래에 있는 다섯 초장哨長을 뽑도록 한다. 초장 역

시 영사와 뜻이 서로 맞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각기 본사本司에 뒤에 표시한 곳에 벌

려 자리 잡도록 한다. 다섯 초장의 성명을 본사의 인기에 줄지어 적고 각자에게 초장기哨長를 

준다깃발이 없는 경우 표지[章]를 마련하여 대신한다.  

또 각 초장들로 하여금 동시에 초장 수하의 세 명의 기총旗總을 뽑도록 하는데, 역시 본초장

과 뜻이 서로 맞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고, 각기 본초장 뒤에 표시한 곳에 자리하게 하

며 각 기총에게 기총기旗總旗를 준다. 세 기총의 성명 또한 본초장 깃발에 나열하여 쓴다. 깃발이 

없는 경우 역시 표지[章]를 마련하여 구별한다. 또 각 기총으로 하여금 동시에 본기 수하의 세 명의 대장

隊長을 선발하여 본기총 뒤에 자리하게 하고, 각각의 성명을 본기총의 깃발에 적는다.

해설

여기서는 부대가 도열하여 지휘 체계를 정할 때의 모습을 말한다. 새끼줄로 측량하여 
땅바닥에 표시하고 각 부대가 자리 잡을 곳을 미리 정한 뒤에, 주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영사로 뽑아 지휘권을 상징하는 인기를 부여한다. 여기서 영사를 서로 다른 위계의 간부
를 병칭한 것으로 보아 ‘영 · 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군사 행동이 영, 또는 사 단위에서도 

<그림 6> 파총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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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先以長繩一條 量尺而置標 畵其占地 然後主將自選各營司 必用志氣相合者 使坐于各營司置標處 

授各營司認旗 各營司姓名書于主將旗 然後使各營司 一時各選該司下五哨長 亦與該營司志氣相

孚者 各列坐于本司後置標處 五哨長姓名 列書于本司認旗 各授哨長旗(無旗則只置章) 

又使各哨長 一時各選本哨下三旗總 亦與本哨長誠意相孚之人 各列坐于本哨長後置標處 各授旗

總旗 三旗總姓名 亦列書于本哨長旗(無旗則亦置章而別) 

又使各旗總 一時各選本旗下各三隊長 坐于本旗總後 各書姓名于本旗總 

번역 
먼저 긴 새끼줄 한 가닥으로 측량을 하여 땅바닥에 표시를 하고, 군대가 차지할 자리를 그린

다. 그런 뒤에 주장主將은 각 영사營司를 뽑는데 반드시 뜻이 서로 맞는 사람으로 한다. 각 영사

를 표시한 곳에 자리 잡도록 하며, 각각의 영사에게 인기認旗를 주고, 각 영사의 성명을 주장主

將의 깃발에다 쓴다. 

그런 뒤에 각 영사가 동시에 각각의 사司 아래에 있는 다섯 초장哨長을 뽑도록 한다. 초장 역

시 영사와 뜻이 서로 맞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각기 본사本司에 뒤에 표시한 곳에 벌

려 자리 잡도록 한다. 다섯 초장의 성명을 본사의 인기에 줄지어 적고 각자에게 초장기哨長를 

준다깃발이 없는 경우 표지[章]를 마련하여 대신한다.  

또 각 초장들로 하여금 동시에 초장 수하의 세 명의 기총旗總을 뽑도록 하는데, 역시 본초장

과 뜻이 서로 맞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고, 각기 본초장 뒤에 표시한 곳에 자리하게 하

며 각 기총에게 기총기旗總旗를 준다. 세 기총의 성명 또한 본초장 깃발에 나열하여 쓴다. 깃발이 

없는 경우 역시 표지[章]를 마련하여 구별한다. 또 각 기총으로 하여금 동시에 본기 수하의 세 명의 대장

隊長을 선발하여 본기총 뒤에 자리하게 하고, 각각의 성명을 본기총의 깃발에 적는다.

해설

여기서는 부대가 도열하여 지휘 체계를 정할 때의 모습을 말한다. 새끼줄로 측량하여 
땅바닥에 표시하고 각 부대가 자리 잡을 곳을 미리 정한 뒤에, 주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영사로 뽑아 지휘권을 상징하는 인기를 부여한다. 여기서 영사를 서로 다른 위계의 간부
를 병칭한 것으로 보아 ‘영 · 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군사 행동이 영, 또는 사 단위에서도 

<그림 6> 파총요기

이뤄졌기에 그리한 것으로 본다. 
주장의 깃발에는 영사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영사

도 믿을 만한 사람을 휘하의 초장으로 뽑아 초장의 이
름을 인기에 적는다. 초장도 믿을 만한 사람을 기총으
로 뽑는데, 초장의 기에 이름을 적는다. 초장 · 기총의 
깃발이 없을 때는 다른 표지로 대신한다고 한다. 기총
도 휘하 3대의 대장을 뽑도록 했다. 

이는 군 편성에서 지휘권자가 하위의 부대장을 스스
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군사 조직의 지휘관
은 결국 관료 사회의 무반 조직과 연결되는데, 군 조직
에서는 휘하의 지휘관을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여지를 
있었던 셈이다. 이조가 인사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문반과 달리 무반 사회에서 병조가 인
사를 전담하지 않고 나름의 고위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던 근거가 여기서 발
견된다. 

통솔해야 할 하위 부대장의 이름을 깃발에 적는 전례는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석형이 『병학지남』을 국역하면서 ‘파총요기把總腰旗’를 참고로 내세웠는데(<그림 6>), 파총
이 드는 이 깃발에는 휘하 5초의 초장 이름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어떤 실
물이 전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초 · 기에 깃발이 없을 때 마련하는 표지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부대 소속에 따라 가슴과 배 사이에 일정한 색깔과 크기를 가진 천
을 덧댔던 전통 방식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16）

< G >

又使各隊長 各選本隊下十一兵 準標相去 坐于該隊長後 而定第一三五七九爲右伍 二四六八十

爲左伍 後一人爲火兵 再三叮囑 使分明記得 相去步數 與前後左右 自此行住坐立 使無違越 其

次申申喩之 

16） 『문종실록』 권8, 1년 6월 19일(병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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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또 각 대장은 본대 수하 11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표시한 만큼 거리를 두고 해당 

대장 뒤에 자리 잡도록 한다. 1, 3, 5, 7, 9

번을 정하여 우오右伍: 오른쪽 대열로 삼고 2, 

4, 6, 8, 10번을 정하여 좌오왼쪽대열로 하

며, 뒤에 한 사람을 화병火兵으로 삼는다. 재

삼 당부하여 서로의 거리가 몇 걸음씩 떨어

져야 하는지, 전후와 좌우를 분명하게 기억

하도록 하여, 이로부터 행진하거나 머무르

거나 앉거나 서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

고 신신당부하며 깨우친다. 

해설	

이 부분은 C와 관련하여 보면 된다. 비전문 전투원인 농민들을 병사로 활용하기 위하
여는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10명의 전투원은 본래 각자 방패(藤牌)

와 칼, 낭선狼筅: 창날을 부착한 기다란 대나무, 장창長槍, 당파鏜鈀: 삼지창 등의 특정한 무기를 들었
다.17） 그리고 전진하는 방패수 뒤를 낭선수 · 장창수 · 당파수 등이 지켜야 했으며, 패수牌

手를 잃으면 오의 나머지 병사를 참하도록 했다. 이 대형은 모양이,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원앙진’이라고 일컬었다. 임란을 거치면서 수용되었으며, 총을 가진 병사들로 점차 대치
되었다. 앞서 홍대용의 저술에서 병사들 모두에게 화약을 분배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전
투원이 총수로 바뀐 것을 알려준다. 

무기가 바뀌었어도 대칭 형태의 전투 대형은 계속 중시되었다. 『병학지남』에서도 보병
이 유지해야 하는 대칭형의 대형을 제시하면서, ‘한 시각이라도 종과 횡이 혼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18） <그림 7>에서 ‘화병’ 아래쪽에 ‘편담扁擔’이라고 적었는데, 편담

17）  원앙진은 10명의 전투원을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장창수 4명, 당파수 2명인데, 등패수 1명, 낭선수 1명, 
장창수 2명, 당파수 1명으로 구성했다. 

18）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원앙진.

<그림 7> 원앙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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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다란 나무의 양쪽 끝에 짐을 달고 어깨에 메는 도구를 말하는데, ‘단지 짐만 메는 병
사’라 하여 편담이라 했다고 한다.19） 화병은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무리’이니 곧 취사병
이다. 짐을 옮기거나 하는 허드렛일도 맡았을 것이다.20）

< H >

次收結狀 次塡名于軍案 然後使知金鼓旗幟令 更使衆書記 具音義讀自己結狀于自己面前 或有犯

令者 重杖立法 或梟首巡示 一次餉軍

번역

다음에 서약서[結狀]를 거두고, 다음에 군안軍案에 이름을 적어 넣는다. 그런 뒤에 징 소리, 

북소리와 깃발의 군령을 알도록 한다. 다시 여러 서기書記에게 글자의 소리와 뜻을 갖추어 자

신의 서약서를 자신의 면전에서 읽도록 한다. 혹 군령을 범하는 자는 엄한 매로 법을 세우고, 

혹 목을 베어 돌려가며 보이고, 일차로 병사를 먹인다. 

해설

여기서 ‘군안’이란 주소와 신상명세 등을 적어 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는 명
부를 말한다.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과 더불어 병사들을 군령 체계에 묶기 위한 절차들
이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는 평범한 농민들도 상황에 따라 병사로서 목숨을 걸고 군령
에 복종해야 했다. 삼국지연의에서 보듯이 흔히 ‘군령장’을 쓴다고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
다. 군령을 익히게 하고, 법을 어겼을 때 목을 벨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회식을 베풀었다
는 말이다. 

< I >

敎令則大將只傳于各司 各司各傳于率下哨長 哨長各傳于率下旗總 旗總傳于各三隊長 隊長傳于

十一兵 然後自䑓上 選隊下兵一人 使講敎令 若或講令不明 次次根究 不善傳令處行罰 

19） 『연병지남』 권2, 영진정구, 遠近兼授.
20）  문경시에서 재현한 ‘속오작대도’ 행렬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화병을 화약병기를 든 병사로, 나머지 병

사들은 창검으로 무장한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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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대장은 명령을 오직 각각의 사司에 전달하도록 하고, 각사는 수하의 초장哨長에게 전달하며, 

초장은 수하에 거느린 기총에게 전달하고, 기총은 각각 세 명의 대장隊長에게 전달하며, 대장

은 11명의 병사에게 전하도록 한다. 그런 뒤에 지휘단[臺上]에서 아래에 있는 병사 한 사람을 

뽑아 명령을 외도록 하는데, 만일 외운 강령이 분명하지 않으면 차근차근 근본 원인을 궁구해 

보고 명령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곳에 벌을 준다. 

해설

원래 교령敎令이란 임금의 명령이지만, 여기서는 대장의 명령을 말한다. 명령 체계는 
명료하고 간단해야 한다. 절강병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성룡은 ‘1
사司가 5초哨를 통솔하면 호령하는 사람은 5명뿐이고, 1초가 3기旗를 통솔하고 1기가 3대
隊를 통솔하면 명령하는 사람은 단지 3명뿐이고, 1대가 2오伍를 통솔하면 명령하는 사람
은 단지 2명뿐이고, 오伍는 병사 4명만 거느리게 된다.’고 요약하였다. 명령 체계를 분명
하게 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J >

司哨則 或左右二司哨 或左中右三司哨 皆可 此則量兵多少摩鍊 而旗隊則必以三爲定也

  
국역

사司 · 초哨는 좌 · 우 2초로 하든지 혹 좌 · 중 · 우 3초로 할 수 있다. 이는 병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旗 · 대隊는 반드시 3기, 3대를 단위로 편제한다. 

해설 

‘속오작대도’의 첫머리에 1사 5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고 한 것처럼, 1사를 몇 초로 
구성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1사를 몇초로 구성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다
만, 기 · 대는 3을 단위로 하도록 하여 3대를 1기로, 3기를 1초로 구성했는데, 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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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오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21） 『병학지남』에서는 ‘대를 3대로 제한하는 것은 진법
陣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 또한 3기로 제한하는 것은 병사의 수효에 구애되기 때문
이다.’라고 하였다.22） 진법에 적용한다는 말은 원앙진 · 양의진 · 삼재진을 적용한다는 말
이며, 기를 3으로 구성한 것은 통솔하기에 적절한 병사의 수가 그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
문인 듯하다. 전투원, 전투부대의 역할 분담과 적절한 규모의 통솔 단위를 고려한 것이다.

일찍이 정도전은 부대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다. 대열을 움직이지 않고 지켜
내는 것을 수병守兵이라 하고, 적과 먼저 부딪쳐 나가면서 적을 흐트러뜨리는 정병正兵, 접
전이 이뤄질 때 옆에서 튀어나가 돌격하는 기병奇兵이 있다고 했다.23） 즉, 중군중축中軸과 
전충이 대열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후충後衡후형이 나서서 적병과 부딪쳐 변수를 만들어 내
고, 좌 · 우군좌 · 우익이 옆에서 뛰어들어 결정타를 가하는 것을 각각, 수병 · 정병 · 기병으
로 정리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대 · 기의 단위에서도 이뤄졌다. 대 단위에서 운용하는 양의진兩儀

陣 · 삼재진三才陣은 각각의 전투원이 가지는 무기의 길고 짧은 무기로 혹은 버티고, 혹은 
구원하고, 혹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진용이었으니,24） 이런 역할 분담을 대 · 기의 단위에
서부터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25） 

< K >

行陣法 

行陣時 先以鼓聲約行 一聲行一步 勿使輕動失次 當緩鼓徐行 漸次習貫然後 或雷鼓疾行 任意

爲之

국역 
행진법: 행진行陣할 때는 먼저 북소리를 약속하여 행진한다. 북소리 한 번에 한 걸음 전진하

21）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57쪽
22）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營額.
23）  『삼봉집』 권7, 진법, 오행출진가 · 기병정병논찬. 그의 주장은 세종 대 정리한 진법에도 반영되었다. 『세종

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24） 장단의 무기란 떨어진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25）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營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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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가벼이 행동하여 순서를 잃지 않도록 한다. 북소리를 천천히 하여 천천히 행진하다가, 점

점 익숙해진 뒤에는 간혹 빠른 북소리에는 빨리 행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이래 행군할 때 북을 사용했다. 『병학지남』에서는 천천히 북
소리를 내면 북소리 한번에 스무 걸음을 걷고, 북을 자주 울리면 한 걸음씩 걸으라고 했
다.26） 『병학지남』의 지침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 L >

行陣次序 則前營前司前哨一旗總下一隊 先起行 二隊繼其尾 三隊又繼 一旗盡後 二旗亦然 前哨

盡起後 左哨亦然 旗總在三隊之後 哨長在一哨之中 大將在中營之中 

  
국역

행진의 순서는 전영前營 · 전사前司 · 전초前哨 · 제1기총一旗總 휘하의 제1대가 먼저 전진하고, 

2대가 그 뒤를 따르고, 3대가 또 그 뒤를 따른다. 1기가 다한 뒤에 2기가 또 그렇게 하고, 전

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도 그렇게 한다. 기총은 3대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가운데에 서

며, 대장大將은 중영中營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해설

행진할 때에는 전영의 전사, 전사의 전초, 전초의 제1기, 제1기의 제1대가 먼저 가고 
제2대, 제3대가 행군하며, 제2기의 1 · 2 · 3대가 뒤따른다. 전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가 
같은 방식으로 따른다고 하였으니 행진 순서는 전 · 좌 · 중 · 우 · 후초의 순서일 것이다. 
이는 C에 표시한 도열 순서와 같다. 마찬가지로 전영이 출발한 후에 좌 · 중 · 우  후영이 
행군한다. 대장은 앞에 서나 기총은 대열의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중간에 서도록 하여 
전투 단위마다 지휘관의 위치가 지정되었다. 

대장은 중영은 가운데 위치하니 전체 대열은 한중간에 있는 셈이다. 중영은 대장이 있

26） 『병학지남』 권1, 기고정법, 明鼓號; 旗鼓總訣.

<그림 8> 분사로행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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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가벼이 행동하여 순서를 잃지 않도록 한다. 북소리를 천천히 하여 천천히 행진하다가, 점

점 익숙해진 뒤에는 간혹 빠른 북소리에는 빨리 행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이래 행군할 때 북을 사용했다. 『병학지남』에서는 천천히 북
소리를 내면 북소리 한번에 스무 걸음을 걷고, 북을 자주 울리면 한 걸음씩 걸으라고 했
다.26） 『병학지남』의 지침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 L >

行陣次序 則前營前司前哨一旗總下一隊 先起行 二隊繼其尾 三隊又繼 一旗盡後 二旗亦然 前哨

盡起後 左哨亦然 旗總在三隊之後 哨長在一哨之中 大將在中營之中 

  
국역

행진의 순서는 전영前營 · 전사前司 · 전초前哨 · 제1기총一旗總 휘하의 제1대가 먼저 전진하고, 

2대가 그 뒤를 따르고, 3대가 또 그 뒤를 따른다. 1기가 다한 뒤에 2기가 또 그렇게 하고, 전

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도 그렇게 한다. 기총은 3대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가운데에 서

며, 대장大將은 중영中營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해설

행진할 때에는 전영의 전사, 전사의 전초, 전초의 제1기, 제1기의 제1대가 먼저 가고 
제2대, 제3대가 행군하며, 제2기의 1 · 2 · 3대가 뒤따른다. 전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가 
같은 방식으로 따른다고 하였으니 행진 순서는 전 · 좌 · 중 · 우 · 후초의 순서일 것이다. 
이는 C에 표시한 도열 순서와 같다. 마찬가지로 전영이 출발한 후에 좌 · 중 · 우  후영이 
행군한다. 대장은 앞에 서나 기총은 대열의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중간에 서도록 하여 
전투 단위마다 지휘관의 위치가 지정되었다. 

대장은 중영은 가운데 위치하니 전체 대열은 한중간에 있는 셈이다. 중영은 대장이 있

26） 『병학지남』 권1, 기고정법, 明鼓號; 旗鼓總訣.

<그림 8> 분사로행영도

는 곳이기에 가장 안전한 중영에 있게 한다
는 말이다. 대장이 각군을 지휘할 때 오로지 
중군의 지휘를 따른다. 

그런데 행군할 때 부대의 행진 순서는 시
기에 따라 융통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
다. 조선초기의 진법에는 우 · 전 · 중 · 후 · 
좌의 순서로 행군했고,27） 『병학지남』의 ‘분사
로행영도分四路行營圖’에서 보듯이 순서가 약
간 다르다. 다만, 중군이 부대의 가운데 있고, 
대장이 중영에 위치하는 것은 같다. 

< M >

入䑓前聽令 則左右擺列 中營列立于䑓前 前左右後 各東西相向而立 

국역 
지휘소 앞에 들어가서 명을 듣

는 경우, 좌우로 나뉘어 도열하고 

중영中營은 지휘소 앞에 줄지어 선

다. 전영 · 좌영과 우영 · 후영은 

각각 동 · 서쪽에서 서로 마주 보

고 선다.  

해설 

<그림 10>에서 보듯이 장수
들이 지휘소에 들어가서 명을 
들을 때의 도열 방식을 말한다. 

27）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행진」; 『문종실록』 권8, 1년 6월 19일(병술)④, 「승패지형」.

<그림 9> 각영일체발방도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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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제시한 『병학지남』의 ‘각영일체발방도各營一體發放圖’에 보이는 도상과 일
치하는 듯하다. 

< N >

留陣則或方或圓 從便爲之 必以內外層爲之 親兵守攔後 豫選一等勇力者 自爲一軍爲奇兵

 
국역

부대를 한 군데 머물 때는 편의에 따라 혹 방형方形이나 원형圓形으로 진을 치는데, 반드시 

안팎의 이중으로 한다. 친병親兵은 만일을 대비하여 가까이에서 지키며,28） 미리 가장 용맹한 

자를 뽑아 한 개 부대를 만들어 기병奇兵으로 삼는다. 

해설

이 부분은 부대가 머물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안팎으로 이중의 진을 친다는 것은 장수
가 있는 중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영에는 친위대를 두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습
에 대비하고, 가장 용감한 이들을 미리 뽑아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기병으로 삼는다는 뜻
이다. 

세종 때의 진법에는 4군이 중군을 감싸고 방형진을 이루어 8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의 
중군은 원형으로 진을 치고 4개의 문을 만든다고 하고 안팎문을 마보병으로 지킨다고 하
였다.29） 『병학지남』에 보이는 ‘오지합영도五枝合營圖’가 이에 해당하며,30） 지휘부를 여러 겹
으로 방어하는 방식의 진법은 <그림 12>의 일초방진도에서 보듯이 대단위 부대가 아닌 
기 · 초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31） 

    

28）  ‘난후(攔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급함을 구하기 위하여 대비한다는 뜻으로 꼭 뒤쪽을 지키는 것은 아
님. 친병(親兵)이라는 용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가 많음.

29）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30）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오지합영도.
31）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일기방진도; 일초방진도.

<그림 12> 일초방진도<그림 11> 오지합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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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제시한 『병학지남』의 ‘각영일체발방도各營一體發放圖’에 보이는 도상과 일
치하는 듯하다. 

< N >

留陣則或方或圓 從便爲之 必以內外層爲之 親兵守攔後 豫選一等勇力者 自爲一軍爲奇兵

 
국역

부대를 한 군데 머물 때는 편의에 따라 혹 방형方形이나 원형圓形으로 진을 치는데, 반드시 

안팎의 이중으로 한다. 친병親兵은 만일을 대비하여 가까이에서 지키며,28） 미리 가장 용맹한 

자를 뽑아 한 개 부대를 만들어 기병奇兵으로 삼는다. 

해설

이 부분은 부대가 머물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안팎으로 이중의 진을 친다는 것은 장수
가 있는 중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영에는 친위대를 두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습
에 대비하고, 가장 용감한 이들을 미리 뽑아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기병으로 삼는다는 뜻
이다. 

세종 때의 진법에는 4군이 중군을 감싸고 방형진을 이루어 8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의 
중군은 원형으로 진을 치고 4개의 문을 만든다고 하고 안팎문을 마보병으로 지킨다고 하
였다.29） 『병학지남』에 보이는 ‘오지합영도五枝合營圖’가 이에 해당하며,30） 지휘부를 여러 겹
으로 방어하는 방식의 진법은 <그림 12>의 일초방진도에서 보듯이 대단위 부대가 아닌 
기 · 초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31） 

    

28）  ‘난후(攔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급함을 구하기 위하여 대비한다는 뜻으로 꼭 뒤쪽을 지키는 것은 아
님. 친병(親兵)이라는 용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가 많음.

29）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30）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오지합영도.
31）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일기방진도; 일초방진도.

<그림 12> 일초방진도<그림 11> 오지합영도

< O >

金鼓令 

一鼓起 二鼓進 一金止 二金退 金鼓同鳴 則退兵立定 先鼓後金 則進兵立住 

국역

‘금고령金鼓令’이란 북과 쇠징를 사용하여 신호하는 지시 사항을 말한다. 

북을 한 번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번 치면 행군하고, 쇠를 한 번 치면 중지하고, 두 번 

치면 물러난다. 북과 쇠가 동시에 울리면 군사를 물려 대오를 정비하고, 북이 먼저 울리고 징

이 뒤에 울리면 진격하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선다. 

해설

원래 북은 진격할 때, 징은 군사를 물릴 때 사용하기에 ‘고진금퇴가鼓金進退歌’가 있을 정
도였다. 『세종실록』에는 군사 훈련을 할 때 병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한다. 가
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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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번에 벌여 서고, 두 번째에 결진하며, 세 번째에 전진하고, 네 번째에는 빨리 걷
고, 다섯 번엔 급히 달려 바로 급히 싸우나니, 삼군의 전진함이 모두 같은 방법이요, 첫쇠 
치면 싸움 늦춰 두 번 칠 때 그치고서, 세 번째에 등을 돌려 네 번째에는 물러서서, 다섯 
번엔 급히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삼군의 물러남이 모두 같은 방법이라.”32） 

이처럼 북과 징은 치는 횟수, 속도 등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과 징소리를 
조합하여 여러 신호를 만든 예가 있으나 ‘고진금퇴’의 경우 외에는 시기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던 듯하다. 

< P >

放砲 萬軍同視大將所 假令大將所 立紅旗而指某方 則前司以旗 相照而應令 靑旗則左營聽候 

국역 
방포放砲하면 모든 병사가 대장이 있는 곳을 주시한다. 가령 대장이 있는 곳에서 붉은색 깃

발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면, 전면의 사司가 깃발로 호응하고, 명령에 따른다. 푸른색 

깃발을 세우면 좌영左營이 등대聽候한다.

해설

대포나 신호용 총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총소리로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특정
한 색깔의 깃발을 세우면立 어느 영이든 명령을 살피라는 뜻이다.33） 전사가 깃발로 호응
하며 명을 받든다. 푸른 깃발을 세우면 좌영이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사 · 좌영처럼 서로 다른 단위의 부대를 말한 것은 착오인 듯하다. 사가 되었건, 
영이 되었건 백 · 적 · 황 · 흑 · 청색은 각각 우 · 전 · 중 · 후 · 좌를 가리킨다. 흰 깃발로 신
호했다면 우영이 반응했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통상 대장은 영장에게, 영장은 파총에
게, 파총은 초장에게, 초장은 기총에게, 기총은 대장隊長에게 … 깃발로 신호하고 응하도
록 했지만, 더러는 긴급하게 다수의 병사를 동시에 움직여야 할 경우도 있었다. 

32）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33） 『병학지남』 권1, 기고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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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此皆大綱說 綱之條目 與各項敎令 在於臨時磨鍊制定 然由於一號不明 一令不備 而必使全軍狼

狽矣 須千萬鍊習 如身之使臂 臂之使指 然後可也 許多節目 許多機關 何可盡錄于一幅紙也 

  
국역

이것은 대강의 설명이다. 강령의 조목과 각 조항의 교령은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정해

야 한다. 그러나 한 번의 호령이 불명확하고 한 가지 명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반드시 

전군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천만 번 연습하여 몸이 팔을 부리듯 하고, 팔이 손가락을 움

직이듯 한 뒤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허다한 절목과 허다한 임기응변을 어찌 한 폭의 종이

에다 전부 기록할 수 있겠는가. 

설명

여기서는 강령의 조목 등을 상황에 따라 할 것을 강조했다. 지형이나 전투 상황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명령은 명확해야 하
고,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 R >

兵死於隊 隊死於旗 旗死於哨 哨死於司 司死於將 將死於義 爲莫强之軍 雲岡

  
국역

병사가 대隊를 위해 죽고, 대가 기旗를 위해 죽고, 기가 초哨를 위해 죽고, 초가 사司를 위해 

죽고, 사가 주장主將를 위해 죽고, 주장이 의義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운

강雲岡

해설

병사는 규율로 다져진 조직 속에서 활동한다. 주장의 의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운강’이라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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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병 전쟁의 실제와 「속오작대도」의 비교

1. 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지금까지 이강년의 속오작대도가 대개는 전통의 병학 체계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확
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편제 개념이 한말 의병 전쟁의 과정에서 얼마나 쓰였을까? 

단발령 후 이강년은 문경에서 봉기했다. 처음에는 산포수 10여 명을 모아 출발했고, 뒤
이어 도태 장터에서 장꾼들을 의병으로 징발하여 무장하기 시작하였으니 ‘포군 · 민정을 
합친 3백여 명’이었다고 한다34） 그러나 장꾼들처럼 군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전투력에 보
탬이 되지는 못했다. 한때 안동 관찰사를 잡아다 처형하여 기세를 올리기는 했지만, 그것
은 전투를 통해서 얻은 전과가 아니었다. 삭발한 자를 벤다는 소문에 놀라 도망치다가 잡
혀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몰려오는 경병들의 공세에 맞서 빈약한 무기, 훈련되지 않은 의병들을 이끌고 이강년
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석현산성에서 5백의 ‘탄환도 갖추지 못한 군사
들’을 이끌고 농성하다가 의진은 흩어졌다. 이강년은 안동의진으로 나아가 합류하고자 
했으나 안동의진은 봉기하자마자 패전하여 대장을 바꾸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 속에 있었
다. 관군의 총성 한 방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안동의진에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
는 호좌의진湖左義陣이 농성 중인 제천으로 달려갔다. 

당시 유인석柳麟錫, 1942~1915이 이끄는 호좌의진은 무엇보다도 ‘왜군수’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었다. 봉기 초기에 의병에 협조를 거부한 단양 · 청
풍 군수를 베고, 충주로 나아가 충주 관찰사를 베었기 때문이다. 석현산성에서 곤경에 처
했을 때 충주에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호좌의진
은 충주성을 도로 빼앗기고 근거지인 제천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호좌의진은 전 · 후 · 좌 · 후군으로 구성하고, 중군부대가 전투를 지휘하는 구조였다. 
이는 전통적인 군 조직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때 전체 병력이 1만에 가까
웠다고 하나, 대부분은 총기도 없는 응원 부대였고, 포군의 수는 4백 명 정도에 불과했

34）  이하 이강년에 관한 서술을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구완회, 『영원
한 의병장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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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 의진에 맞섰던 제천 군수 정영원이 ‘포군 8천’을 운운하는 기록을 남겼으나 과장에 
불과하다.36） 따라서 덩치 큰 조직에 비하여 전투력이 대단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각 군
을 이끄는 지휘관도 거의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선비들에 지나지 않았다.37） 유인석이 초
기에 몇몇 지방관을 ‘왜군수’로 지목하여 처형한 것은 빈약한 자원으로 의병을 이끌어나
가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다. 그 결과, 호좌의진은 인심을 격동시켰고, 안팎에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10개 남짓한 고을을 수성장守城將 체제로 재편성하여 기세를 올렸고,38） 통신선
을 따라 배치된 일본군 병참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강년이 호좌의진으로 달려간 것도 그
런 배경 때문이었다. 

호좌의진에서 이강년이 맡은 직책은 ‘유격장遊擊將’이었다. 원래 유격장은 유군遊軍을 
이끄는 부대로서, 선발된 조직이다. 세종 때 정리한 진법에 의하면 유군은 전체 병력의 
약 20% 정도로 구성하며, 항상 부대의 배후에 있으면서 행군하고, 결진할 때 앞장서고 
전투할 때 의병疑兵을 세운다거나 보충하는 일, 척후하는 일을 맡았다.39） 기동성을 바탕으
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부대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강년이 합류하면서 호좌의진
의 전투력이 증가되었던 셈이다. 이강년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병참선의 중간 부분
인 조령 · 수안보 등을 공격하는 구실을 했다. 

호좌의진의 유격장인 이강년이 이끌었던 병력의 숫자를 잘 알 수 없다. 당시 부대 규모
는 대개 초哨를 단위로 일컫는데, 『창의사실기』에는 6초 병력을 거느렸다고 한다. 앞서 보
았던 속오작대의 원리에 따르자면 1초는 지휘관까지 112명이다. 전투병만도 90명이다. 
그렇다면 전투병 500~6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었단 말인가? 당시 호좌의진이 충주성
을 공격할 때 총을 가진 병사들은 400명 정도였다고 하므로 유격군의 규모는 그보다 훨
씬 작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다음의 자료는 참고할 만하다. 

*   조 종사를 보내어 2초 병력으로 이강년을 도와 수안보 적을 토벌하게 했
다. 종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2월 4일

35） 이정규, 『종의록』.
36） 정영원, 『피선기초』 1896년 2월 14일. 
37） 다만, 선봉장은 포군 출신인 김백선이 맡았다. 
38） 구완회, 「제천을미의병기의 경제적 기반과 수성장체제」, 『인문사회과학연구』2, 1995.
39）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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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장 이범직이 청주에서 수백 명을 잃고 겨우 10초 병력으로 가흥전에 
참전했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2월 4일

기억에 남지도 않을 만큼 비중이 떨어지는 조씨 성을 가진 종사에게 2초를 인솔하게 
했다는 기록, 애써 모았던 병력 수백 명을 잃고 남은 병력이 ‘겨우 10초’였다는 표현은 또 
무엇인가? 일단 ‘수백 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10초의 병력’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초의 규모가 속오작대도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호좌의진의 대장 종사였고, 의진의 편성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남긴 유일
한 인물인 이기진李起振, 1869~1908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이기진은 호좌의진의 초기 편성
은 10명을 기초단위로 하여 1초哨로, 100명을 1대隊로 삼아, 십장十將 · 백장百將이 통솔하
게 하였으며, 대를 단위로 나누었으니 5영이 되었다고 했다.40） 속오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의병을 일으키는 상황에 포군이 부족했던 상황, 실제보다 의병의 군세
를 부풀리고자 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럴듯
한 면이 있다. 호좌의진의 전군장 정운경이 
남긴 군안에는 40명의 의병 명단이 전하는데, 
십장什長은 9명의 포수를 거느렸고, 10명을 
하나의 ‘대隊’로 파악했다.41） 여기서 ‘대隊’가 
‘초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다음의 기록은 결정적이다. 제
천의 호좌의진을 향한 경병이 움직이기 시작
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의 중군장
京兵 안승우安承禹, 1865~1896는 군심을 위로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40）  이기진, 「거의시종록」, 『명와집』 상, 60쪽 하-61쪽 상. 제천 을미의병의 부대편성 방법에 대하여는 최재우
가 『명와집』을 이용하여 소개한 바 있다(최재우, 「의병 이기진 연구」, 『蘂城文化』 9, 1988, 376쪽). 

41） 정기용 님이 소장한 정운경 관련 고문서. 

 <그림13> 호좌의진 전군 군안(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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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소에서 각초各哨의 십장什長을 불러 술과 안주를 주면서 대의를 타이르
고, 또 다짐을 받아 물러나거나 겁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4월 12일

이로써 초哨가 10명을 단위로 했고, 선임자가 십장什長이었던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이기진의 기록에 나오는 십장十將은 십장什長의 착오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유격장 
이강년이 거느린 6초의 병력은 60명 전후였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간 조 종사가 이
끌었던 2초의 병력은 20명 전후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 유격군의 상당수는 
원주 출신이었다고 한다.42） 

결국 전기의병기 호좌의진의 유격장 이강년은 10명으로 편성한 몇 개의 초를 이끌었
다. 처음 문경에서 봉기할 때는 장날 모여든 장꾼들을 징발한 데서 보듯이 일반 농민들까
지 의병으로 끌어들였지만, 호좌의진의 유격장으로 수안보나 조령 같은 주요 지점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포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 후 봉기한 후기의병기에 전개한 이강년의 의병 활동은 
『창의사실기』에 자세하게 남았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이라는, 을미의병기 호좌의진
의 역사를 정리한 박정수가 편찬을 시작했다. 따라서 병력의 규모를 표현하는 기록의 방
식은 대체로 앞의 경우와 일치할 것으로 어림잡을 수 있다. 

봉기 당시에 이강년은 원주진위대의 무기를 손에 넣은 옛 동료 윤기영尹基永, 1856-1907

의 군사軍師였다. 잘 알려진 천남 전투에서 그는 휘하 병력을 이끌고 참전했다. 여러 의진
에 속한 천 수백 명의 의병이 일본군 1개 소대를 향하여 산발적인 공격을 했고, 결국 승리
했다. 이 전투에서는 이강년이 경험한 것과 다른, 신식 군사교육을 받은 병정兵丁들이 다
수 참여했다. 해산 군인 출신의 민긍호閔肯鎬, 1865~1908의 군대가 대표적이다. 

42）  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3일. 유격군에 원주 출신이 많았던 것은 유격진 중군이었던 윤기
영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본다. 유격장으로서 두 번째 출격이었던 조령 전투에서 전사한 포군도 원주 출신의 
포수 이석길이었다(『창의사실기』 정미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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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년은 해산 군인 출신의 의병들, 나아가 천남 전투를 함께 치렀던 여러 의진의 지도
자들이 함께 투쟁 방법 등을 논의했다.43） 그러나 연대 투쟁의 방침 정도는 결의한 듯하나,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결국, 주천으로 물러나 사군四郡 지
역44）에서 봉기한 옛 동료들의 추대를 받아 대장에 오르고 호좌의진의 재건을 천명했다.  

등단한 후 이강년은 전통적인 군 편제 방식에 따라 중군 · 전군 · 후군 · 좌군 · 우군 등
을 두었다. 전기의병의 시기와 거의 유사한 부대 편성이다. 전열을 정비한 그는 부대를 
이끌고 충주성을 공격했다. 전기의병기에 호좌의진이 수행했던 충주성 공격과 똑같은 방
식이다. 심지어는 박달재와 청풍 쪽을 경유하는 두 갈래의 진격로마저 같다. 이처럼 충주
성 공격을 중시했던 것은 충주가 가지는 상징성만이 아니라 을미의병 당시 충주성 함락
이 안팎에 미친 파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강년 부대는 제천이 초토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기의병기의 호좌의진처럼 일정한 지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전투 부대를 특정 
장소로 보내어 싸우게 하는 방식은 더 가능하지 않았다. 상대는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일
본군이었다. 부족한 병력, 무기를 지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한 지형에 의지하
여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치고 빠지는 방식의 게릴라 전술 말고는 없었다. 

이후 이강년은 경북 북부, 영서 지역, 사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끊임없는 행
군을 통해 일제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러나 행군하고 접전하는 과정에 북을 치고 징
을 쳤다는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은밀히 다가가서 치고 빠지는 
것이었고, 이는 이듬해 금수산 전투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를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게릴라 전투에서 전통의 속오작대의 원리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물
음이다. 일반의 기대와 달리 그 원리를 의병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다. 
속오작대도에 강조하는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은 의병 전쟁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속오
작대도에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중군을 제외한 다른 부대와 작전 지역이 다른 것은 보통
이었고, 지휘 통제의 강도도 허술했다. 심지어 동일한 인물이 복수의 의진과 상하 관계를 

43）  제천 의림지에 있는 영호정에서 여러 의진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창의사실기』에는 의림지에서 주
연이 베풀어졌고, 여러 의진이 주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주천은 지금 영월 관할이지만, 그때는 원주에 속
했다.  

44）  사군이라 함은 제천·청풍·단양·永春의 네 고을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조선 시기에 이 네 고을은 흔히 사군
이라고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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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거나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이강년 부대이 후군장인 주광식 · 신태원 등은 민
긍호 의진, 이인영 의진과 상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는 전투 과정에 지휘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는 중군마저도 이강년의 본진과 분리되기도 했다. 실
제로 1907년 말에 이강년 부대가 화악산 지역으로 이동할 때 중군장 김상태金尙台, 

1862~1912는 뒤에 남았고, 결국 합류하지 못할 정도로 의병 전쟁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
다. 다수의 병사들은 총대장 이강년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중간 지휘관을 중심으로 활동
했다.45）  

우선, 부대 편성의 기초 단위가 어떠했는지 보기로 한다. 

*   노고성에 이르러 후군장 신태원에게 6초의 군사를 거느리고 머물러 파수
하게 했다. 『창의사실기』 정미 7월 30일, ‘至老牧’조

*   적이 침범하였는데 … 각초를 지휘하여 흩어지게 하고 합치게 하면서 다투
어 사격하게 하였으니 … 『창의사실기』 정미 9월 27일

*   중군장 김상태에게 명하여 군사 2초를 거느리고 백자동에 매복하라 하고, 
도선봉 백남규는 군사 2초를 데리고 남천의 동네 어귀를 지키라고 하여 남
에서 오는 적을 대비했다. 좌군장 이세영에게는 6초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
북의 나루를 파수하여 … 『창의사실기』 정미 10월 20일 

*   후군이 이미 군사 3초를 거느리고 관청 마을 뒷산의 요충지에 매복하였는
데 … 『창의사실기』 무신 2월 17일

이처럼 이강년은 전투 현장에서 대개는 몇 개의 초를 단위로 병력을 기동시켰다. 이 시
기 초의 규모는 전기의병의 시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문제는 이강년 휘하의 도선
봉이었던 백남규 부대의 군안을 통해 어림잡을 수 있다. 1908년 말에 음성에서 압수된 

45）  일제의 기록에 나오는 의병 ‘수괴(首魁)’들은 대개가 중간급 지휘관이다. ‘귀순’한 의병들의 자료에 나오는 
‘수괴’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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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총 60명의 이름이 나열되었는데, 중군 · 군량 담당이 각 1명이고, 종사가 5
명, 당번병이 3명이었다. 그 외, 50명을 5개 초로 편성하고, 각초의 십장什長이 병사 9명씩
을 지휘하도록 하였다.46） 즉 핵심 전투원은 10명을 단위로 하는 십장이 이끌고 그것을 하
나의 초로 파악했다. 전기의병기의 기본 편성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전투원이 되었을까? 단발령 이후처럼 무장도 제대
로 갖추진 못한 농민들까지 의병으로 징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점에서 1908년 말에 
일제에 체포된 백남규의 진술서는 참고할 만하다. 그 일부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폭도暴徒: 의병는 보통 다른 지방에서 모아 오는가? 아니면 그 지역에 토착
하는 자인가?

답:   永春 · 영월 두 곳에서 모집한 것은 계포契砲가 많았고, 주로 타향 사람이 
많다.

문: 폭도는 어떻게 모집하는가?
답:   미리 어느 마을에 전에 포수하던 자, 혹은 총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미리 탐문하여 만약 있다고 하면 포군을 보내 동 · 리장을 시켜 
데려오게 하고 가입하도록 한다.47） 

이처럼 의병은 사냥을 직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모집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농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상 ‘농민’으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총을 잡아본 경
험이 있는 이들이다. 

한편, 후기의병기에 의병에 뛰어든 해산 군인이 비중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일제는 해
산 군인을 ‘한병韓兵’으로 기록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강년 부대의 싸리
재 전투와 관련한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46） 『편책』, 「통보」(한헌경을 제1366호; 1908.12.4),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663-666쪽. 
47）  『폭도사편책』, 「적도 백남규 문답적요」(한헌경을 1434호; 1908.12.1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60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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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유사 일행을 호위하기 위해서 춘천에 왔던 지하 육군 소위 이하 
20명은 선유사와 함께 … 원주를 출발하여 원주에서 약 50리 떨어진 웃싸리
재에서 폭도 3백여 명그중 한병은 백명과 맞닥뜨려 전투를 시작하여 … 48）

이처럼 포수 경험이 있는 이들과 해산 군인 외에 아마도 도검류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
한 이들이 있었다. 백남규의 군안에 나오는 당번병이나 종사 그룹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투시에 직접적인 전투원으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결국 후기의병기에 이강년 휘하의 전투 병력은 10명을 단위로 하는 초로 구성되었다. 
휘하의 중군 · 전군장 · 후군장 등의 장수들이 거느리는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중에 
해산 군인도 있었겠지만 자료에 따라 그 비중이 차이가 심하다. 『창의사실기』에는 대개 
포군으로 기록할 만큼, 포수 경험자가 많았다. 이 점은 농민들을 의병으로 대거 징발했던 
전기의병기의 초기 모습과 다른 점이다. 

Ⅳ. 의병 전쟁과 「속오작대도」의 의미

속오작대도는 군사의 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군 및 전투 수행 방법, 지휘관의 덕목 등
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를 간략히 추린 것이다. 그것은 임란 때 명군으로부터 받아들인 속
오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병학지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병학의 연장에서 작성
되었다. 정규 군대의 편성, 운용 원리였던 셈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무인들에게 상식처럼 
여겨졌던 수준이고 새롭게 첨가한 부분은 거의 없다. 무장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자신 
무과를 통하여 무장으로 출세하기를 꿈꾸었던 이강년이 이런 자료를 작성한 것은 자연스
럽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의병의 편제를 짐작한다거나 전술을 이해하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의병장 이강년은 체포될 때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쌍안경을 목에 걸고 있을 만

48） 『폭도사편책』, 「춘비수 제242호(1907.10.26.)」(『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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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49） 전통적 병법이 상정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싸웠다. 자료 속에는 그가 의병을 일
으켰던 상황을 시사하는 어떤 표현도 들어 있지 않다. 예컨대 그가 1907년에 그가 의병
을 다시 일으킨 후 지었던 ｢국수원류國讐源流｣나 격문들, 장수의 마음가짐을 정리한 ｢군계
軍戒｣ 등에 나타나는 시대 상황에 관계되는 표현들이 속오작대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
다.50） 물론 그가 의병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에 작성한 자료도 아니다. 의병의 조직은 기본
적으로 정규 군대의 편성 원리에 따랐으나, 투쟁 현장의 현실은 비정규 군대, 게릴라 부
대처럼 운영되었다. 

속오작대도는 적어도 1사 정도의 대부대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며, 그 규모
는 561명이다. 그러나 의병장 이강년은 제대로 무장한 그 정도의 병력을 지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단발령 후 봉기했을 때 300~500의 군사를 모았으나, 다수는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호좌의진 유격장 시절에는 수십 명 규모의 소수 병력을 이끌었다. 
후기 의병기에 호좌의진을 재건하고 대장이 되었지만, 유격전 시절에 전투 현장에서 그
가 직접 거느렸던 병력은 수백 명을 넘기 어려웠다. 창의사실기에는 永春 전투 때 본진 
· 별진 · 좌군 · 우군을 합하여 3백 명을 거느렸던 것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51） 

대부분의 경우, 전투 현장에서 이강년은 수십 명으로 이뤄진 소수 병력을 움직였다. 휘
하의 간부들은 많은 경우, 별개의 장소에서 임기응변하면서 싸웠다. 따라서 병사의 입장
에서 볼 때는 그들의 지휘자는 직접적인 지휘를 하는 중간 간부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강년 부대의 휘하에 있는 의병의 수는 수백 명이었겠지만, ‘귀순’한 의병들의 ‘괴수’로 
나타나는 이들이 대개 중간 간부들인 것은 그런 까닭이다.

49）  폭도사편책, ｢폭도토벌과 수괴 생금의 건｣(제경발 제255호; 1908.7.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371
쪽).

50）   참고로 ｢군계｣ 열 두 구절은 다음과 같다. ‘준엄하고 정직한 것은 장수가 지켜야 할 체통이요, 한번 정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장수가 지켜야 할 법도다. 간략하면서도 무게 있고, 관대해야 할 것은 장수가 가져야 할 
말투이며, 만 번 흔들어도 꿈쩍 않는 것은 장수가 지녀야 할 능력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은 장수가 힘써야 할 바이며,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은 장수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홀로 
우뚝하여 누구도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의리의 본령이요, 위세에도 굽히지 않음은 기개와 절조를 크
게 쓰는 것이라. 위엄을 베풀고 예의를 앞세워 가면서 잘 살피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 이루고, 일할 때는 조
심스러워야 한다. 상은 무겁게, 벌은 가볍게 하되, 괴로움을 달콤한 것보다 먼저 하여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인다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한 것
은 유생 의병장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운강유고 권1, ｢군계｣.

51） 창의사실기 정미 10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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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작대도에서 대장은 오직 사司를 지휘하고, 각사가 초장에게, 초장은 기총에게, 기
총은 대장에게 명령을 전할 뿐이라고 했지만, 전투 현장에서 이강년은 대개 10명으로 이
뤄진 초를 몇 개씩 움직이면서 지휘했다. 북소리에 맞춰 행군하게 한다거나, 부대가 머물 
때 반드시 두 겹으로 진陣을 친다거나 하는 것은 무장도 빈약한 소수의 병력으로 게릴라 
전을 수행해야 하는 의병 전쟁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속오작대도가 의병대장 이강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병
의 최소 전투 단위의 규모는 거의 같다. 명칭은 달라서 의병부대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哨였고, 속오작대도에서는 대隊였던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속오작대도의 대隊

는 반드시 취사병[화병] 1명을 포함하는데, 의병부대에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던 듯하다. 1908년 봄, 단양 쪽을 근거로 활동하던 한 의병부대에 관한 일제의 보고
는 다음과 같다. 

밀정의 보고에 따르면 예천 서남방 약 50리인 적성 부근에는 2~3일 전부터 
폭도 70~80명총을 가진 자는 약 40명이 충북 단양 방면에서 침입하여 양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52） 

이 자료는 이강년 부대에 직접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
다. 의병 중 총을 지닌 사람이 절반 남짓이라 하니, 나머지는 도검류를 비롯한 재래식 무
기를 가졌거나 무기가 없었다. 무기가 없었던 이들은 어떤 구실을 했을까? 신돌석 부대에
서 활동하다가 ‘귀순’한 남성천의 진술에는 다음의 부분이 있다. 

내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할 것만 생각하니 낮에는 나를 방안
에 가두고 야간행군을 할 때는 ‘그릇을 담은 자루鉢囊’를 짊어지도록 했다.53） 

행군할 때 그릇을 운반했다는 것은 짐꾼 노릇을 했다는 말이다. 이들은 전투할 때에 별
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고, 허드렛 일을 도맡는 존재였다. 아마도 의병 활동을 하다가 ‘귀순’

52） 『폭도사편책』「통보』(보병제12여단사령부 수 발 제89호; 1908.3.2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65쪽).
53） 『폭도사편책』「귀순자의 건 보고」(영비발 제35호; 1908.6.2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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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이들의 상당수는 이렇듯 짐꾼으로 단순히 동원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속오작대도에 나오듯이 취사와 짐꾼 구실을 하는 화병과 비슷한 구실을 했던 셈이다. 

다음으로, 속오작대도에서 말하는 여러 기본적인 규율, 지도 노선 등은 의병 전쟁의 현
장에서도 쓸모가 있었을 것이다. 이강년도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해 
보았자 포수로서 총기를 다뤄본 일이 고작인 병력을 거느렸다. 물론 일제의 기록에 한병
韓兵으로 표기되고 의병 자료에 병정兵丁으로 표기되는, 해산 군인 출신도 있었지만, 상대
적으로 다수는 ‘포군砲軍’이었다. 이들을 군인으로 단련시키는 일이 이강년에게는 가장 중
요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율을 가르치고, 규율을 강
제하는 일이다. 속오작대도에 나타나는 도열 규칙, 의병들에게 각각 자신이 고수해야 할 
위치를 지정해 주는 일, 일정한 신호에 따라 규율 있게 ‘좌작진퇴坐作進退’하도록 하는 것
은 평범한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마치 제식훈련이 군인을 만드는 첫걸
음인 것처럼. 의병에 가담한 후, 군안에 이름을 적고 맹세하는 의식도 군령을 세우기 위
한 중요한 절차다. 이를 통해 군령을 세울 수 있었다. 군령 위반자는 심한 경우 목숨을 내
놓아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에게 목숨 바쳐 싸워야 할 대의를 확인시키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속오작대도 끄트머리에 적은 ‘병사가 대隊를 위해 죽고, 대가 기旗를 위해 죽
고, 기가 초哨를 위해 죽고, 초가 사司를 위해 죽고, 사가 주장主將를 위해 죽고, 주장이 의義

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은 군 지휘관이면 마음에 새겨야 할 
철칙이었다. 

결국 이강년은 속오작대도에 나타나는 군사 전문가인 이강년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
이다. 전통의 병법의 충실한 연장선에 있는 이 자료는 한말 의병 전쟁의 상황과 잘 맞지
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군사 운용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장수가 지
녀야 할 덕목을 체득한 인물이었다. 그런 면이 있었기에 이강년은 일제가 두려워했던 의
병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대의 군기를 유지하여 신망을 얻은 의병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군사 경험이 없는 유생 출신의 여러 의병장,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농민층의 원망을 받기까지 했던 일부의 의병장들과 다른, 뛰어난 의병
장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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